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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undesirable parenting behavior, children's peer relationship and self-regulated learning on children's self-esteem. Using the data from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arents' undesirable parenting behavior influenced directly on children's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hip. Second, children's peer relationship influenced directly on self-regulated learning, and self-esteem. Third, children's self-regulated learning influenced directly on self-esteem. Fourth, parents' undesirable parenting behavior did not influenced directly on children's self-regulated learning. But children's peer relationship and self-regulated learning had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ndesirable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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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아동기는 신체적, 인지적 성숙과 함께 다양한 경험들 속에서 보다 현실적인 자기인식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특히 학령기 후반 아동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시기로써 점차 독립심과 자율성을 추구해 나가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적 측면인 자아존중감은 형성되어진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은 이후의 심리적 건강 뿐 아니라 정상적인 성장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Harter, 1993).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자아개념을 구성하는 특질들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측면을 말한다(Shaffer, 2000). 아동들은 성장해 감에 따라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이 지니고 있는 특질들을 평가할 수 있게 되는데, 약 8세 이후부터는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견해와 평가를 점점 더 반영하게 된다(Marsh et al., 1998). 학령기 아동의 경우 학업, 신체, 사회성의 세 측면에서 자아존중감을 형성해 나가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각 측면은 다시 분화해 나가게 된다(Marsh, 1990). 아동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전반적 자아존중감으로 통합하게 되는데(Harter, 1996), 특히 학령기 아동 후반기부터 사회적 관계와 인지적 기술이 확정되어지므로 이 시기 아동의 사회적 측면과 학업적 측면이 전반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부모와 같은 중요한 타인들의 반응 속에 반영되어 있는 자신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발달하므로(Rosenberg, 1979), 부모와의 관계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Jeong, 2010; Park et al., 2002). 선행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모들의 민주적이고 권위있는 양육 또는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양육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Carlson et al., 2000; Doh & Choi, 1998; Lamborn et al., 1991; Park et al., 2002), 거부와 제재 같은 부정적인 양육을 받은 아동의 경우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ernis, 2002; Park, 1995).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자녀 수 감소 및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 등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높아짐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 가운데 자녀에 대한 과잉기대와 과잉간섭, 비일관성 등의 부적절한 양육행동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모의 과잉기대 및 간섭과 같은 과보호적인 양육행동은 상대적으로 아동이 스스로 탐색하고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켜 아동의 내적역량을 키우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주게 된다. 즉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간섭 등으로 인한 양육행동은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Lee, 2003; Nelsen & Erwin, 2000). 따라서 거부와 학대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닐지라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과보호적 양육행동 및 비일관적 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인 아동기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 친구관계는 부모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은 부모-자녀관계를 통해 대인관계의 기초를 형성하게 되므로 부모와의 관계형성은 이후의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Parke & Ladd, 1992). 부모-자녀관계 형성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구관계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결과들을 보면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친구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Chung, 2002a; Jang & Baik, 2002). 반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Chang, Song과 Cho(2011)의 연구에서 부모의 과잉간섭과 비일관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친구관계와 부적상관을 나타냈으며, Lee(2011)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과보호적일수록 아동의 친구관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비일관성, 과잉기대 및 과잉간섭과 같이 요즘 부모들이 저지르기 쉬운 양육행동의 경우 아동의 친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발달되어 간다는 점에서 친구관계의 중요성이 점차 커져가는 아동기 아동의 경우 부모와 마찬가지로 친구관계 역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이 된다. 친구관계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Berndt, 1996; Jeong, 2010; Kim, 2009)에서 보여지듯이 친구관계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한편 흥미위주의 교육이 주가 되던 초등학교 저학년과는 달리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은 학업성취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학업적 부담이 가중되어진다.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간섭 및 비일관성과 같은 양육행동 역시 학령기 아동의 학업적 성취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서 상당부분 야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본격적으로 학업성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학령기 아동 및 부모에게 있어서 아동 스스로 학습해 나가는 주도적인 학습능력은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아동 스스로가 학습활동의 주체가 되어 학습목표와 학습동기를 진단하고 학습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관리하며, 학습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의사결정과 행위의 주체로서 학습을 수행해 나가는 것을 자기조절학습능력이라 한다(Chung, 2002b). 자기조절을 잘 하는 아동의 학업수행이 뛰어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Gumora & Arsenio, 2002), 학업수행 및 성취에 있어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핵심적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자기조절학습은 아동의 학업적 측면에서의 성취에 대한 가치, 목적하고자 한 바를 이루고자 하는 숙달목적지향성 및 학습행동통제 및 학업시간관리를 포함한다.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오랜 시간에 걸친 경험과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는데, 특히 부모-자녀관계를 통해 아동의 자기조절은 발달해 나가므로(Malattesta & Haviland, 1982), 부모의 양육행동이 어떠한가에 따라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영향을 받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기조절학습능력과 관련된 학업적 측면에서의 관련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조절을 저해하였고(Shipman & Zeman, 2001), 민주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학업성취를 촉진하였다(Chen et al., 1997). 또한 민주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숙달목적을 더욱 지향하게 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Gonzales et al., 2002). 이처럼 부모의 지지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학업적 유능감을 증진시키지만(Chen et al., 2005), 과도한 기대와 같은 부적절한 양육행동은 아동의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Ryu, 2003). 즉 학령기 아동의 부모는 아동 스스로 자기 일을 해 나가도록 자율성을 키워주어야 하는데 관심과 열의가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비일관성, 과잉기대 및 과잉간섭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을 나타내게 되고 이러한 부모의 비일관성, 과잉기대 및 간섭적인 양육행동을 지각하는 아동들은 학업적 측면에서 부담을 느낄 것이다. 이는 결국 아동이 자기 스스로 학습과정을 조절해 나가는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에 이를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부모와의 관계가 여전히 중요하면서 친구관계의 중요성 및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는 시기인 학령기 아동의 경우 학교생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보내게 됨에 따라 친구관계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Lee, 2004; Sullivan, 1998)로 미루어 볼 때 원만한 친구관계는 자기조절학습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아동의 학업적 측면의 자아개념은 학령기 동안 명확하게 형성되어 지는데(Marsh & Yeung, 1997), Cho(2000)의 연구결과를 보면 학령기 아동의 자아개념을 구성하는 하위요인 가운데 학업적 자아개념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았다. Hyun(2009)과 Lim(2013)의 연구결과에서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즉 학령기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있어서 학업적인 부분이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학령기 아동의 학업적인 측면에서의 자기조절학습능력도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요약해보면, 부모의 지지적인 양육행동은 아동들로 하여금 높은 자아존중감, 긍정적인 친구관계 및 자기조절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아동의 자율성을 방해하는 부모의 비일관적이고 과잉기대 및 과잉간섭을 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의 경우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과 친구관계 및 자기조절학습능력 함양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양육행동, 아동의 친구관계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각각의 변인들은 상호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의 양육행동 가운데 비일관성, 과잉기대 및 과잉간섭적인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구관계,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자아존중감에 대해 대부분의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이를 통합적으로 살펴 본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또한 부모의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아동의 친구관계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들의 관심과 열의가 지나칠 경우 흔히 범하게 되는 비일관성, 과잉기대 및 과잉간섭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구관계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부모의 비일관성, 과잉기대 및 과잉간섭의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구관계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에서 초등학교 4학년 패널 2차년도(2011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패널조사 변인가운데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기조절학습능력과 같이 변인특성상 안정성이 일정기간 유지되는 경우 패널조사가 매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2차 년도에는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1차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2,378명 가운데 설문지를 작성하지 않은 아동을 제외한, 부모와 거주 중인 아동 2,006명(남 1,047명, 여 959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아동들의 부모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 교육수준의 경우 대졸(45.0%), 고졸(37.4%), 전문대졸(10.5%) 순이었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의 경우 고졸(46.8%), 대졸(35.4%), 전문대졸(13.2%) 순이었다. 아버지의 98.5%와 어머니의 62.2%가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연간 가구소득은 평균 4,749만원이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부모의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구관계,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자아존중감 척도이며 모든 문항은 아동에 의해 평정되었다.

        
          1) 부모의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
          Huh(2000)가 제작한 부모양육행동 검사를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자료에서 수정하여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행동의 하위요인 중 부적절한 양육행동에 해당하는 비일관성(3문항), 과잉기대(4문항), 과잉간섭(4문항) 요인을 사용하였다. 총 1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체적인 문항들을 살펴보면, ‘부모님께서는 같은 일이라도 어떤 때는 나를 야단치시고 어떤 때는 안치신다’, ‘나는 부모님의 기대가 항상 내 능력 이상이어서 부담스럽다’, ‘부모님께서는 나에 관한 다른 어떤 일보다 공부에 더 열성적이시다’, ‘부모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겨야 한다는 걸 강조하신다’ 등이며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828이었으며, 비일관성은 .604, 과잉기대는 .638, 과잉간섭은 .632이었다. 

        

        
          2) 친구관계
          Moon(1989)의 학교생활적응척도와 Lee(1990)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설문지를 참고하여 Min(1991)이 제작한 학교생활적응척도를 수정하여 재구성한 문항(as cited in Jeong, 2009) 가운데 친구관계 문항을 사용하였다. 친구와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문항을 살펴보면, ‘나는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준다’, ‘나는 우리 반 아이들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준다’, ‘나는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훼방놓지 않는다’ 이며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615이었다.

        

        
          3) 자기조절학습능력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Yang(2000)이 개발한 척도를 Kim(2006)이 요인분석하여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성취가치(7문항), 행동통제(5문항), 숙달목적지향성(2문항), 학업시간관리(4문항)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8문항이며 4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을 살펴보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내가 살아가는 데 유용할 것이다’, ‘나는 많은 노력을 들이더라도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하던 공부를 끝낼 때까지 공부에 집중한다’, ‘나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시간계획을 세운다’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전체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신뢰도 계수는 .911이며, 성취가치는 .892, 숙달목적지향성은 .670, 행동통제는 .724, 학업시간관리는 .842이었다.

        

        
          4)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가 제작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을 살펴보면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등으로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794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SPSS 18.0 프로그램과 AMOS 7.0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전체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들 간의 구조 및 경로 확인을 위해서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 표본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χ2대신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였으며 적합도 평가지수의 기준이 확립된 적합도 지수인 잔차제곱평균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비표준부합치(Tucker-Lewis Index: TLI), 그리고 비교부합치(Comparative Fit Index: CFI)를 사용하였다. Brown과 Cudeck(1993)에 따르면 TLI와 CFI는 .90이상일 때 적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으며 RMSEA는 .05이하면 좋은 적합도, .05∼.08사이면 적당한 적합도, .10이상일 때 부적절한 적합도라고 보고 있다(as cited in Kim et al., 2009).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는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Table 1>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 = 2,006)
          
          

        

        
          
            	Variables
            	M
            	SD
            	Skewness
            	Kurtosis
          

          
            	Undesirable parenting behavior
          

          
            	   Inconsistency
            	2.48
            	.77
            	-.01
            	-.56
          

          
            	   Over-expectation
            	2.54
            	.70
            	-.00
            	-.43
          

          
            	   Over-control
            	2.38
            	.68
            	.17
            	-.37
          

          
            	Peer relationship
            	3.12
            	.47
            	-.34
            	.16
          

          
            	Self-regulated learning
          

          
            	   Achievement value
            	3.29
            	.57
            	-.86
            	1.01
          

          
            	   Mastery goal orientation
            	3.01
            	.70
            	-.41
            	-.26
          

          
            	   Action control
            	2.86
            	.57
            	-.14
            	-.14
          

          
            	   Academic time-management
            	2.74
            	.71
            	-.22
            	-.34
          

          
            	Self-esteem
            	3.12
            	.46
            	-.18
            	-.04
          

        

        

        부모의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의 경우 문항평균점수는 과잉기대, 비일관성, 과잉통제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과잉기대, 비일관성, 과잉통제 모두 4점 척도임을 고려해 봤을 때 보통수준임을 알 수 있다. 친구관계는 문항평균점수가 3.12점으로 긍정적이었으며, 자기조절학습능력의 경우 문항평균점수는 성취가치 3.29점, 숙달목적지향성 3.01점, 행동통제 2.86점, 학업시간관리 2.74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4점 첨도임을 고려해 봤을 때 보통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상분포조건을 충족시키는지 알아보고자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정상분포 조건인 왜도<2, 첨도<4(Hong et al., 2003)를 충족시키고 있었다.

      

      
        2. 상관관계 분석
        구조방정식 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의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먼저 양육행동 중 비일관성과 자아존중감(r=-.152, p< .001), 과잉기대와 자아존중감(r=-.056, p<.05), 과잉간섭과 자아존중감(r=-.150, p<.001) 간에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모가 비일관적이고 과잉기대 및 과잉간섭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친구관계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양육행동 중 비일관성과 친구관계(r=-.117, p<.001), 과잉기대와 친구관계(r=-.062, p<.01), 과잉간섭과 친구관계(r=-.111, p<.001) 간에 부적상관이 있었다. 이는 부모가 비일관적이며 과잉기대 및 과잉간섭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낼수록 아동의 친구관계가 좋지 않음을 나타낸다. 부모의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과 자기조절학습능력 간 관계를 살펴보면, 양육행동 가운데 비일관성과 자기조절학습능력 가운데 성취가치(r=-.072, p<.01), 비일관성과 행동통제(r=-.203, p<.001) 간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모가 비일관적 양육행동을 나타낼수록 아동은 성취가치에 비중을 낮게 두며 행동통제에 더 어려움을 나타냄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양육행동 중 과잉기대와 자기조절학습능력 중 성취가치(r=.044, p<.05), 과잉기대와 숙달목적지향성(r=.075, p<.01), 과잉기대와 학업시간관리(r=.076, p<.01)는 정적상관을 나타냈고, 과잉기대와 행동통제(r=-.111, p<.001) 간에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즉 부모가 과잉기대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아동이 성취가치에 의미를 두고 숙달목적지향성을 나타내며 학업시간관리를 잘 해 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지나친 부모의 기대는 아동의 행동통제에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 중 과잉간섭과 자기조절학습 중 성취동기(r=-.059, p<.01), 과잉간섭과 행동통제(r=-.223, p<.001) 간에는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부모가 과잉간섭을 할수록 아동은 성취동기가 낮았으며 행동통제가 잘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친구관계와 자아존중감 간에는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r=.497, p<.001), 이를 통해 친구관계가 원만할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친구관계와 자기조절학습능력 간 관계를 보면, 친구관계와 성취가치(r=.331, p<.001), 친구관계와 숙달목적지향성(r=.269, p<.001), 친구관계와 행동통제(r=.330, p<.001), 친구관계와 학업시간관리(r=.331, p<.001)간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아동은 성취가치와 숙달목적지향성에 비중을 두었으며 행동통제와 학업시간관리가 잘 조절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자아존중감 간 관계를 보면 성취가치와 자아존중감(r=.253, p< .001), 숙달목적지향성과 자아존중감(r=.246, p<.001), 행동통제와 자아존중감(r=.282, p<.001), 학업시간관리와 자아존중감(r=.208, p<.001)간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아동의 성취가치, 숙달목적지향성이 높으며, 행동통제 및 학업시간관리가 잘 이루어질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Table 2> 
				
          

          
            The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 = 2,006)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 Inconsistency
            	-
            	
            	
            	
            	
            	
            	
            	
            	
          

          
            	2. Over-expectation
            	.551***
            	-
            	
            	
            	
            	
            	
            	
            	
          

          
            	3. Over-control
            	.585**
            	.665***
            	-
            	
            	
            	
            	
            	
            	
          

          
            	4. Self-esteem
            	-.152***
            	-.056*
            	-.150***
            	-
            	
            	
            	
            	
            	
          

          
            	5. Peer relationship
            	-.117***
            	-.062**
            	-.111***
            	.497***
            	-
            	
            	
            	
            	
          

          
            	6. Achievement value
            	-.072**
            	.044*
            	-.059**
            	.253***
            	.331***
            	-
            	
            	
            	
          

          
            	7. Mastery goal orientation
            	-.003
            	.075**
            	.006
            	.246***
            	.269***
            	.563***
            	-
            	
            	
          

          
            	8. Action control
            	-.203***
            	-.111***
            	-.223***
            	.282***
            	.330***
            	.535***
            	.522***
            	-
            	
          

          
            	9. Academic time-management
            	-.021
            	.076**
            	-.012
            	.208***
            	.331***
            	.519***
            	.476***
            	.555***
            	-
          

        

        
          
            *p<.05, **p<.01, ***p<.001
          

        

        

      

      
        2. 연구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구관계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부모의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구관계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Figure 1]의 연구 모형을 분석하였다. 

        
          
          

          [Figure 1] 
				
          

          
            Research model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한 것과 같다. <Table 3>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적합한 수준이었다. 분석결과 χ2값은 297.36(df=23, p=.00), RMR은 .02, TLI는 .92, CFI는 .95, RMSEA는 .07(90%신뢰구간 .06∼.08)이었다. 연구모형의 경로와 표준화계수는 [Figure 2]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3> 
				
          

          
            Model fit summary of research model
          
          

        

        
          
            	
            	
              χ
              2
            
            	
              df
            
            	χ2/df
            	TLI
            	CFI
            	RMSEA
          

          
            	Research model
            	297.36
            	23
            	12.92
            	.92
            	.95
            	.07
          

        

        

        
          
          

          [Figure 2]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결과는 <Table 4>와 [Figure 2]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이를 토대로 부모의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구관계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친 직 ·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4> 
				
          

          
            The direct, indirect, total effect of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undesirable parenting behavior → peer relationship
            	-.12***
            	-
            	-.12***
          

          
            	undesirable parenting behavior → self-esteem
            	-.09***
            	-.06*
            	-.15*
          

          
            	peer relationship → self-regulated learning
            	.43***
            	-
            	.43***
          

          
            	undesirable parenting behavior → self-regulated learning
            	-.03
            	-.05*
            	-.08*
          

          
            	peer relationship → self-esteem
            	.42***
            	.06*
            	.48*
          

          
            	self-regulated learning → self-esteem
            	.15***
            	-
            	.15***
          

        

        
          
            *p<.05, **p<.01, ***p<.001
          

        

        

        우선, 부모의 비일관성, 과잉기대 및 과잉간섭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친구관계(β=-.12, p<.001)와 자아존중감(β=-.09, p<.001)에 부적인 직접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비일관적이고 과잉기대를 하거나 과잉간섭을 할수록 아동의 친구관계가 좋지 않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음을 의미한다. 

        아동의 친구관계는 자기조절학습능력(β=.43, p<.001)에 정적인 직접효과가 있었다. 이는 아동의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자기조절학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부모의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부모의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은 아동의 친구관계를 통해 자기조절학습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부모의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이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5이었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알아보고자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검증한 결과는 .01(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아동의 친구관계는 자아존중감(β=.42, p<.001)에 정적인 직접효과가 있었다. 즉 친구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도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직접영향을 미쳤다(β=.15, p<.001). 즉 아동이 자기조절학습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학업적인 면을 조절해 나갈 수 있을 때 자아존중감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친구관계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통해 자아존중감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친구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6이었으며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알아보고자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검증한 결과는 .01(p<.0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이 아동의 친구관계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통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는 -.06이었다. 부모의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친구관계와 자기조절학습능력의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검증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01(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의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은 아동의 친구관계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통해서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 뿐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구관계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은 아동의 친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부모와의 관계형성은 아동이 최초로 형성하게 되는 사회적 관계로서 이후의 대인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부모와의 관계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해 형성되므로 부모의 양육행동은 이후 아동의 친구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친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Chung, 2002a; Jang & Baik, 2002),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은 친구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결과(Chang et al., 2011; Lee, 2011)들과 같은 맥락이다. 이를 통해 거부와 방임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행동과는 다른 지나친 간섭과 기대 등으로 인한 양육행동도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이기에 아동의 친구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해 형성하게 되는 부모자녀관계의 양상은 친구관계 형성에 있어서 모델링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기에, 아동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비일관적이고 과잉기대 및 과잉간섭으로 이루어진 양육행동을 지양하는 것이 학령기 아동이 친구관계를 잘 형성해 가는데 있어서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친구관계는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아동은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자기조절학습도 잘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친구관계와 자기조절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Lee, 2004; Sullivan, 1998)와 비슷한 맥락의 결과이다. 이처럼 친구관계와 학업적 측면에서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령기 아동의 생활에 있어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친구관계가 좋을수록 이후의 학업적 성취를 예측해주는 자기조절학습도 잘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이 학교에서 원만한 친구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친구관계 속에서의 주도성을 배우고 또래와의 비교경험 등을 통해 아동 스스로 학업동기와 성취가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자기주도하에 학습을 영위해 나가는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셋째, 부모의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Malattesta & Haviland, 1982; Shipman & Zeman, 2001)와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경우 아동의 학업적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Chen et al., 1997; Gonzales et al., 2002; Steinberg, 2001)를 통해 예측해 본 부모의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을 벗어난 결과이다. 하지만, 거부 또는 방임, 학대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는 다르면서도 민주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부모의 지나친 관심과 대리만족욕구로 인해 나타나는 비일관성, 과잉기대 및 과잉간섭적 양육행동은 직접적으로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친구관계를 통해서는 자기조절학습능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넷째,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자기조절학습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수록 자아존중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조절과 자아존중감 간의 정적 상관을 나타낸 선행연구결과들(Hyun, 2009; Lim, 2013)과 연관시켜 볼 수 있는 결과이다. 이는 학령기 아동의 생활에 있어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생활에서 아동 스스로가 학업에 대한 계획과 관리를 잘 해 나가고 자신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을 조절해 나갈 때 학업적 측면에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면서 자아존중감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서 학업적 측면은 점차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만큼 아동 스스로 학업적인 부분을 주도해 나가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증진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아동의 친구관계는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아동의 친구관계가 우호적일수록 자아존중감도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구관계와 자아존중감 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힌 연구결과(Berndt, 1996; Jeong, 2010; Kim, 2009)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함에 있어서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가 영향을 미친다는 Rosenberg (1979)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에게 있어서 친구관계가 주요한 관계로서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아동의 친구로부터의 수용정도,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 등을 통해 아동기의 사회적 관계를 대표하는 친구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가치로운 평가를 하는 데에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아동의 친구관계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친구관계를 잘 형성할수록 스스로 학습을 주도하고 관리하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이 향상되고 이는 다시 자신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부모의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가 비일관적이고 과잉기대 및 과잉간섭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아동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냈다. 이는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기대가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 Nelsen과 Erwin(2000)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며, 바람직하지 않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결과(Lee, 2003; Park, 1995)와 일치한다. 이는 부모가 관심과 배려,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때 아동이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나타냈다는 Kang(2009)과 Kim(2009)의 연구결과와도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즉 부모가 보이는 관심과 애정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결과와는 달리, 지나친 관심과 열의로 인한 과잉간섭 및 과잉기대, 그리고 상황에 따라 부모의 의도대로 바뀌는 비일관적인 양육행동은 아동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해나가고자 하는 자율성을 추구해나가는 시기인 학령기 아동의 욕구를 저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에 대한 평가적 측면인 자아존중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부모의 영향력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서 부모의 관심과 사랑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지나칠 경우 아동에게 과잉간섭 및 부담스러운 기대와 비일관적인 양육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의 친구관계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로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 일관적 태도로서 행동해야 할 필요성 및 아동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지지해주며 과도하지 않은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여 양육할 때 보다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고양시키는 올바른 자녀양육행동을 위한 부모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할 수 있겠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 아동의 친구관계 및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자아존중감의 모든 변인을 아동이 평가하였다. 아동 자신의 주관적 인식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아동의 관점에 치우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후 연구에서는 부모와 교사의 평가를 통한 측정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 및 친구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성별의 차이를 제한한 본 연구결과와 달리 성별에 따라 어떠한 연구결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 대부분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친구관계,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등의 연구를 부분적으로 살펴본 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 아동의 친구관계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대해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관련연구를 보다 확장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바람직한 양육행동의 중요성만이 강조되어왔던 선행연구와는 달리 현대의 부모들이 인식하지 못한 채 저지르기 쉬운 양육행동 가운데 대표적인 비일관성, 과잉기대와 과잉간섭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이 아동의 친구관계 및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들 수 있다. 또한 부모로 하여금 학령기 아동의 발달과 교육에 있어서의 적절한 개입 및 바람직한 양육행동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교육현장에서 올바른 부모교육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데 그 의의를 들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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